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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답송 

입당성가  118번  골고타 언덕 

예물준비성가 515번  주여 자비를 베푸시어  

영성체성가  
170번 

178번 

 자애로운 예수  

 성체 앞에  

파견성가 115번  수난 기약 다다르니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Sara Kim Claire Kim Gloria Chang  

8시 미사 Jayson Choi Yule Bae Joseph Kim 

9시 30분 미사  Ryan Choi Justin Lee Aiden Nam  

11시 미사  Anthony choi Stella Park Peter Pecoraro 

12시 30분 미사 Seon Lee Justin Kim Julie Kim  

5시 미사  

나는 있는 나다 



2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2년 3월 20일 

박효식 사도요한 신부  

  사순 제3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사순 시기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를 힘

들게 했던 코로나 19 바이러스로부터 조금은 자유로

워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때이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나

약함을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형제애를 모르는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 지치

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청하도록 합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펜더믹을 겪으면서, 그

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목격하면서 선하시고 전능하

신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느

님께서 왜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창조해

두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더 가난하고 더 약한 이

들이 더 큰 피해를 받게 허락하셨는지 물을 수밖에 없

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질

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느

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을 체험하면서, 하느

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단정하

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

지 하느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믿으면서 계속

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느님의 

존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창조주요 구원

자로 믿으면서 계속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의 존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도 하느님의 존재를 믿고 계속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

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느님께 대한 목마름과 채워지지 않는 배

고픔을 겪으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영원한 

생명과 참 기쁨이 있는 하느님께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과 절망으로 항하고 있는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느님께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겪으면서 

길을 걸어간다고 느낄 때,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

적지가 올바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하느님의 

말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서 가고 있다면, 지금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하느님께

서 나를 정화시켜서 당신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

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도전에 불과할 것입니

다. 그러나 지금 배부르고 기쁘더라도 하느님 말씀과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

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스라엘이 겪은 체험도 이

와 마찬가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

는 순간부터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선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40년간 광야

를 떠돌아다녔을 때나,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부족과 

섞여 살던 판관기 시대나,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쳐 

유배를 다녀와서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느님

의 존재를 의심하며 하느님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느님에게서 완전

히 멀어지지 않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 할 수 있었던 이

유는 바로 오늘 제1독서에서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면서 당신을 계시해준 “야훼 하느님”에 대한 체험 

덕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은 “나는 있는 

나다(I am who am)”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의

미를 품고 있는 하느님의 이름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

름을 알려주기 전에 당신을 소개했던 장면과 하느님

의 이름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기 전

에 다음과 같이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이집

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

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

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

려고 내려왔다.(탈출 3,7)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보고, 울

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아시는 분

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좋고 넒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주

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감각으로 하느님의 활

동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하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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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계시며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믿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바이러스나 우

크라이나 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하느님의 존재를 의

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는 분명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합시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이 우리에게 야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키워줄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 시기 제3주 주일입니다. 지난 주중보다

는 쌀쌀하지만 봄은 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약화

로 이번 봄은 좀 더 따듯하고 상쾌한 봄이 될 것 같습

니다. 아침 기도 뜰에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예전보

다 더 상쾌하게 들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원의 수선화가 싹을 틔우고, 나무들의 눈에 새싹

이 돋고 있습니다. 이 년 전 3월 15일 주일 미사 후 급

작스럽게 사회 격리로 주일 미사도 없이 사순 시기와 

부활을 컴퓨터 스크린으로 참례하였었습니다. 이때 

가슴을 누르는 말은 이상화 시인의 조국을 일제에 빼

앗기고 비참한 심정을 노래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였습니다.  
 

  조국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빼앗

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저항은 결국 조국의 광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

이 신앙을 잃지 않고 더욱 강한 믿음과 사랑으로 코

비드 팬데믹을 이겨내고 이제 그 끝을 보는 듯합니

다.  
 

  우리 본당 식구 여러분, 지난 이년 간 잘 견뎌내셨습

니다. 힘든 시간 두려움과 답답함과 걱정을 신앙으로 

이겨낸 여러분께 이 봄의 희망찬 기운이 하느님의 은

총으로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코비드 19 바이러스에게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 소

리가 청명한 하늘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새

들이 노래하고 새싹이 새 생명의 기지개를 켜듯 우리

도 그동안의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의 

일상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번 사순 시기는 자신의 인내를 시험하며 세상적 유

혹을 이겨내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즉 이번 사순 시기는 다른 여느 때와 달리 부활을 준비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새로운 삶을 준비

해야 합니다. 그동안 두려움과 걱정으로 견뎌온 시간

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만들어 내는 시간

을 만들어야 합니다. 봄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꾸

는 것인 것처럼 새날을 기다리기보다 지금부터 준비하

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 씨앗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

니다.  
 

  오늘 하느님의 말씀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기회입

니다. 성당 친교실에서 매년 사순 시기 때마다 실시하

는 헌혈 행사가 있습니다. 코비드로 많은 이들이 헌혈

을 하지 못하여  병원에서 피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

다. 우리의 헌혈은 생명을 나누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행사에서 우리는 다는 어는 공동체보다도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헌신적인 사랑

의 실천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보여주길 바랍

니다.  
 

  또한 오늘 오후 볼리비아 선교를 위한 세 신부의 음

악 콘서트가 본당 성전에서  2시 반부터 있습니다. 콘

서트의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고 어지

러운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만들면 참 좋겠습

니다. 물론 세 신부님들의 노래가 어느 유명한 가수처

럼 엄청나지는 않지만 진솔한 신앙의 고백 같은 노래

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

리 주님 예수님의 바람이기도 하며 이를 위해 십자가

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갈망하는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의 신

앙을 통해 조금이라도 갈증을 축이며 내일의 희망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른 가지에서 날아오르는 새의 상쾌한 날갯짓

에 이는 바람에 상쾌한 봄의 은총이 얼굴을 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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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 제3주일  

셋째 주일 (3월)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특별헌금  

유아세례  

유아세례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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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St. Paul 의료 선교(Medical Mission) 

일정 : 5월 27일(금) - 6월 4일(토)  

김문수 신부님 지도하에 의료 선교를 준비합니

다.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주임신부님과 본당 사무

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 림 

헌혈 행사  

사순 특강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7:30 p.m. 합동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해당 단체 봉사자

는 7:15 p.m.까지 제의실로 오셔서 준비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복장은 정장입니다.  

날짜  초 봉사  초 봉사  

3월 25일 하상회 대건회 

4월  1일 간호사회 성제회 

4월  8일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 

4월 15일 (3 p.m.)  울뜨레야  꼬미시움 

4월 15일 (7:30 pm)  학생 복사  학생 복사  

코비드19 검사   

사순 판공성사  

주일학교 판공성사  

 

사순 피정  

주제 : 겸손 

일시 : 4월 10일(일)  2:30 p.m.— 4 p.m.  

강사 : 조홍래 베드로 신부님 

저녁미사 스케줄(야외미사 날)  

6월 12일(일) 야외미사 날에 5 p.m. 미사는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나눔의 사순기간 초봉헌   

사순 기간동안 초봉헌 기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

는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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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생활상담소 상담 

3월 27일(넷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김준수, 김진배, 안규호, 정재연  

 

  

  

 

  

온라인 헌금  

  

  

  

  

새신자 성탄반 모집  

 

성인 견진반 모집  

첫교리 : 4월 28일(목)   시간 : 7:30 p.m.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못했거나 천주교 신앙에 

대하여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본당 장학회에서는 브루크린 교구내 한인 본당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희망을 주기위해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 (퀸즈, 베이사이드, 

우드사이드, 브루클린 성당 교우 및 자녀) 

     

  

12학년, 대학생 : $3,000 - $5,000 

 스티븐 & 실비아 리 장학금 : 심신 장애 및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                             

대학생 : $2,000 (졸업때까지 매년 지급) 

 

. 

문의 : 

교리 

2022년 여름캠프 등록   

날짜 : 6월 29일(수) - 8월 12일 (금) 7주간  

대상 학년 : PreK—5학년  

조기등록 : 4월 30(토)까지  

조기 등록금 : $1,160 

일반 등록 : 5월 1일(일) - 6월 12일(일)  

일반 등록금 : $1,460 

 

QR CODE로 웹싸이트 방문하기: 

웹싸이트 :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학생 견진 학부모 모임   

일시 : 3월 25일(금)  8 p.m.  

장소 : 교육관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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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  

알 림 

Forest Hills 구역  

반장 : 김준수 루까 (646) 243-8143 

알 림 

꼬미시움 평의회  

일시 : 3월 20일(오늘)  2 p.m.  

장소 : 친교실  

레지오 단원 모집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신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모임 : 주일 9:15 a.m. 단원: 50~70대 여성 

단장 : 이 모니카  (718) 216-1083 

공경하올 어머니 Pr.    
모임 : 주일 9:15 a.m. 단원 : 50~80대 여성 

서기 : 박 안젤라  (718) 908-0534 

단원 : 20~40대  
기쁨의 샘 Pr.   

단장 : 지 레아 (347) 410-3611 

베드로회 월례회  

일시 : 3월 20일(오늘)  11 a.m. 미사 후   

장소 : 친교실  

요셉회 청소날  

일시 : 3월 22일(화)  10:30 a.m.  

집합 장소 : 요셉회관 

Whitestone 구역 1반  

반장 : 김원주 루시아 (347) 436-6577 

울뜨레야  

일시 : 3월 20일(오늘)  12:30 p.m.  

장소 : 친교실  

Flushing 2구역 2반  

반장 : 양희정 모니카 (917) 855-5453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일시 : 3월 20일(오늘)  11 a.m. 미사 후   

장소 : 친교실  

로사리오회 피정 추가모집  

로사리오회 육계장 판매  

 

사목회의  

날짜 : 3월 2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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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our Holy Father, Pope Francis, may inspire us 
all to a more fervent devotion to Christ,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we may always be reverent in the presence of 
God, as was Moses before the burning bush,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we may take practical steps to help the poor 
and starving have a more equal share in this world’s 
goods, especially those suffering in the Ukraine,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our community may bear the fruit of prayer and 
penance and not deserve God’s just judgment,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our dead may be purified in the mercy and 

compassion of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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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lection  

COVID-19 Test (Date Changed) 

Lent Confession  
Date : Apr. 5th (Tue)  
Time : 10 a.m. –12 p.m. & 7 p.m.—9 p.m.  

Blood Drive  

Infant Baptism  
Date : Apr. 3rd (Sun)  1:30 p.m.   Church 

Applicants must be of  Korean heritage & a registered 
parishioner at a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Brook-
lyn Diocese ( Queens, Bayside, Woodside & Brooklyn 
Church),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General Scholarship  [College $1,000-$1,500 / 

High School $500] 
 Need -based scholarship  [College and 12th grade 

$3,000—$5,000] 
 Steven & Silvia Lee Scholarship [College $2,000] 
 Application Due : May 1st. (Sun)  
How to apply : You can pick up the application from 
Church office or Send email requesting for application. 
Scholarship Committee Email : 
StPaulSchoarship2022@gmail.com 

Liturgy students in High School must attend the 
mandatory liturgy workshop.  
Date : Apr. 15th (Sun)  
Application due : Apr. 17th (Sun)  
Start time : 11:30 a.m. (After Sunday School has 
ended– Lunch will be provided) 
End time : 7 p.m.  (Dinner will be provided) 
Please return the permission slip to either Mr. An-
drew Kim, Ms. Christine Cho or Ms. Mary Moon. 

Summer Camp 2022  

 https://sites.google.com/view/

stpaulcamp 

  
Our sisters and brothers in Kyiv are gathering daily 
at 3 p.m. EST to pray the rosary. We are invited to 
join them virtually, by using the weblink below or  
connecting through a Zoom account  
https://us04web.zoom.us/j/4394440126 
Zoom meeting ID : 4394440126 
Passcode : b6RR89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https://sites.google.com/view/stpaulcamp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ird Sunday of Lent                                                                                                                 March 20, 2022 (Year C) No. 2572 

Responsorial  

Psalm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Exodus                               
   Exodus 3:1-8a, 13-15 (30C) 

Second Reading  

    

Communion Antiphon 

Psalm 103:1-2, 3-4. 6-7, 8, 11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 Third Sunday of Lent > 

By Fr. Joseph Veneroso, M.M.  

   One of the oldest questions humans have asked since the dawn of time isn’t “Is there a God?” but ra-
ther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Since all ancient peoples believed in gods and spirits, it 
was natural to believe the gods would punish bad people with misfortune, sickness, poverty or even death. 
Conversely, if one obeyed the gods and kept the commandments, one would be honored with prosperity, 
health, children and long life. It didn’t take long for people to see life (and God) doesn’t always work that 
way. Sometimes it seems despite their sins bad people prosper, enjoy long lives and never get punished. 
Maybe that’s why people thought hell was a good idea, where bad people would finally be punished for 
their sins—eternally. Of even greater mystery is why good people, kind people, holy people suffer in this 
world. Can eternal bliss in heaven make up for this apparent injustice? 
 
   This was the question confronting Jesus. Pilate had massacred some people as they prayed in the Tem-
ple. What did Jesus have to say about that? Instead of admitting God failed to save them or suggest may-
be they weren’t as holy as people thought, Jesus uses yet another tragedy where a tower fell killing 18 peo-
ple. Jesus refused to blame the victims. Instead he suggested that every tragedy we hear about is an invita-
tion for us to repent lest something worse happens to us. This may seem harsh, except this is Jesus talk-
ing: the holiest person who ever walked this earth. Yet he would suffer the worse possible death— by cru-
cifixion. If God did not spare his son, why should God spare us? Like Jesus, in all things, good or evil, let 
us bless the Lord and show the world that even in our darkest hour God is with us.  


